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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국내의 가속기질량분석은 1994년 8월에 전국 48개 기관 및 대학 학과의 교수와 
연구원 92명이 참가한 이온빔 장치 구입 추진위원회에서 도입을 추진하여 교육부의 
11차 IBRD 사업에 의해 1999년에 서울대학교 기초과학 공동기기원에 3MV 정전가속
기가 도입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. 이 가속기는 도입 계획 당시부터 다양한 학제간 연
구에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었으며,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. 
성공적인 연구 활용의 결과 국내 다른 연구기관에 추가적인 정전가속기 도입이 이루
어져 현재에는 서울대학교 외에 지질자원연구원(KIGAM), 한국과학기술원(KIST)에 각
각 1기 씩 총 3기의 질량분석 정전가속기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다.
   국내외의 사정이 현격하게 변화됨에 따라, 애초 도입 계획 당시의 예측에서 벗어
나게 된 분야도 있으며,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분야도 있다. 현재 다소간 
침체된 절량분석 정전가속기가 새로운 비젼으로 장기적인 운영 목표를 재설정하는 계
기를 삼을 수 있기를 바라며, 이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관련 학문분야들의 활용 사례
와 장래 활용 가능성들을 되짚어보고자 한다.


